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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일지: 한국예술종합학교 30주년
Logbook: 30 Years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다른 차원을 상상하기
개교20주년 박종원 총장 축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출범은 경제의 시대에서 문화의 시대로 옮아가는 문명사적 전환에 조응하는 
것이었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세기를 예감했고, 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예술학교를 설립했던 
선각자들의 판단은 올바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으며, 한예종은 우리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았을 때, 시대를 열어온 우리 학교 20년 궤적이 반듯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시행착오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으며, 정체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성과와 양적 성장에만 몰두한 나머지 예술의 
진정한 가치와 우리 성원들 모두의 행복을 돌아보지 못했던 것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양적 성장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는 시스템을 바꾸고 있으며,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주년을 맞아 
학교는 이런 시스템을 점검하고 모두가 함께 나가는 기틀을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간 
예술적인 성취와 완성을 향한 우리 학교의 한결같은 정진이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는 그 찬사에 앞서 우리의 노력과 결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전달되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술의 완성에 끝이 없음은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수용자, 향유자 
없는 예술의 완성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주년은 우리가 더 낮은 곳을 향해 다가가는 
전기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예술을 통해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는 창조자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는 깨우침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때 우리를 비탄에 빠뜨렸던 이 고민은 이제 예술의 창조자-작품-향유자를 잇는 고리는 무엇이며, 
모두가 행복해지는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화두에 대한 탐구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2012년 
10월 30일, 한국예술종합학교는 탄생 20주년을 맞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는 일층 도약하고 
비상할 것입니다. 한예종의 진정한 도약이란 오로지 현 시기 예술의 최전선에 대한 탐구, 그 경계를 
넘기 위한 시도를 통해서만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예종의 비약은 학교의 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실을 넘어서는 예술적 실천을 경주할 때만 다가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희망을 전하되 그를 통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삶, 그것이 지난 20년의 교훈이자 20년의 지표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예술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길을 함부로 걷지 말라는 시구가 앞서 걸을수록 더욱 
몸과 마음을 삼가야 한다는 경계의 의미임을 더욱 깨닫게 하는 때입니다. 새로운 한예종의 미래는 
거침없되 한발 한발에 전심을 쏟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달려있습니다.


